
박상우 장관,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

- 국민과 약속한 수도권 GTX, 지방권 x-TX 추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수행과 

공사과정의 안전·품질 확보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-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(월)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

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

지시하였다.

□ 박 장관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“최근 민생토론회를 

통해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, GTX를 통한 ‘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

구현’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(x-TX)를 통한 ‘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

조성’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”라고 강조

하면서, 

 ㅇ “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

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“을 당부하였다.

 ㅇ 박 장관은 “수도권에 건설되는 GTX-A, B,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

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위 A,B,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

GTX-D, E,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”을 지시하였고,

  - “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-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, 

현재 추진중인 대전-세종-충북 간 광역급행철도(CTX)와  대구권 외에도 

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

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 ㅇ 아울러 “최근 관련법이 제정된 철도 지하화는 종합계획수립, 선도사업 

선정 등 앞으로 당면과제가 많고,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

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

으로 참여하여 줄 것”을 덧붙였다.

 ㅇ 마지막으로 “공사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, 

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철도공단이 

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”고 

격려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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